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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ele-physical therapy of health and non-health majors. It can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need for 

tele-physical therapy and the factors that affect it.

Methods: The subjects were adults aged 20 to 29 in Korea, with 199 participants consisting of 83 health majors and 116 

non-health majors.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a period of 14 days. The survey comprised 19 questions, including 10 question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9 questions about tele-physical therapy recognition.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a statistical package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ele-physical therapy, with an 

average of 2.64 points in health majors and an average of 1.71 points in non-health majors, showing a low overall sc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tele-physical therapy, with an average of 3.71 points in health majors 

and an average of 3.49 points in non-health majors, showing a high score, which was defined as a score of 3 or higher. 

Conclusion: Health and non-health majors showed low awareness of tele-physical therapy. A high level of perceived 

necessity for tele-physical therapy was shown. In the perception of tele-physical therapy in health majors, ‘awareness’, 

‘health improvement’, and ‘convenience’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tele-physical therapy. In non-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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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s, ‘knowledge and skills’, ‘health improvement’, ‘expected treatment satisfaction’, and ‘resolving restrictions on 

hospital visits’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tele-physical therapy. 

Key Words: Tele-Physical Therapy, 20s, Survey of recognition, Covid-19 

Ⅰ.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COVID-19는 큰 변화를 

불러왔다(Kim & Jung, 2021). COVID-19 이후 변화된 

또 하나의 큰 생활 방식은 원격화이다. 소매 유통, 원격

의료, 원격 학습 등의 분야가 떠오르는 ‘언택트(Untact) 

사회’ 속에서 원격근무, 원격의료와 같은 분야를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Kang et al., 2020).

원격진료란 원격지에서 의사가 환자와 컴퓨터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진료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

운 의료 서비스이다(Byun, 2009; Yoo, 2002). 우리나라

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이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Koh & Jo, 2011). 그러나 

정부에서는 COVID-19의 확산 이후 2020년 2월 24일

부터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서울대학교병원은 ‘모바일 

전자 문진 시스템’, ‘재택의료용 앱’ 등 원격의료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기도 하였다(Medical 

Times, 2020).

또한, 원격재활 운동프로그램 등의 원격물리치료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Park et al., 2021). 원격물

리치료는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치료이며, 만성질환 환

자가 병원 내원 없이 원격을 이용해 재활과 운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Lai et al., 2004), 기기장치와 

통신장비를 통해 상담, 평가, 예방, 원격물리치료 등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며, 치료 횟수 및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ergquist et al., 2014; Russell, 2007).

이전 연구에서 원격물리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 보행, 기능회복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고(Hwang, 2021), 원격재활 운동프로그램이 직접 

대면 운동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관절가동범위와 

균형능력, 무릎관절 기능과 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어, 원격재활프

로그램이 직접 대면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

체가능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Kim et al., 2020). 

이처럼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

과 장애인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 위주의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COVID-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제한된 일상은 변화

된 생활 방식, 식습관과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낮추어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고(Lee et al., 2020), 건강 

수준과 신체 활동량이 크게 감소되었다(Kim & Kang, 

2021). 감소된 신체활동은 20대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2022). 신체 활동량은 

청년층의 정서와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 측면에 전반

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An et al., 2018), 사회 및 심리

적 어려움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잘못된 식

습관이나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신체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Ingram et al., 2020; 

Ozamiz-Etxebarria et al., 2020). 특히, 20대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 증진 활동이 요구된다(Lee et 

al., 2022). 이에 따라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집안에

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스포츠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으며(Yoo et al., 2020), 20대의 젊은 세대가 스포

츠 소비의 주된 소비층으로 기능한 만큼(Choi & Lee, 

2021) 20대의 질환 예방을 위한 원격물리치료의 필요

성 또한 고려되어진다. 

신체활동량 저하로 건강 악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20대는 원격화에 더욱 친밀하여 원격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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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지만,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만성 질환자나 노인층에 집중되어 20대

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원격물리치

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 능력의 차이는 연령, 

상황,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맞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Deary et al., 2000; Jung & 

Woo, 2020; Lee et al., 2015).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적극

적일 때 사용자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더욱 긍정

적인 태도로 수용하기 때문에(Kim et al., 2018), 디지

털 기기 사용에 적극적인 20대의 원격물리치료에 대

한 인식은 다른 세대에서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20대 대상의 원격물리치료 

서비스를 연구하여 수요에 적합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층의 원격물리치료

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격물리치료 예상 

수요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20대 중 전공에 따라 보건과 비 보건의 계열별로 

나누어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차후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1년 08월 27일부터 2021

년 09월 09일까지 14일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 조사 참여에 대해 동의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20대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 전공자의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보건계열 83부, 비 보건

계열 116부로 총 199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되었

다. 일반적 특성 13문항과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내용은 선행연구(Ahn, 2020; Cho, 

2010; Hwang, 2015; Kang, 2008; Ko, 2014; Lee, 2014; 

Park, 2008; Park, 2019; Yang, 2015; Yoo et al., 2015)를 

참고하였다. 성별, 최종 학력, 전공, 직업, 물리치료를 

받아본 경험, 원격물리치료 이용 경험, 친인척 중 물리

치료 관련 종사자 유무, 주관적 건강 인식, 만성질환, 

흡연 경험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에 관한 문항은 선

행연구(Cho, 2016; Kim & Ryu, 2011; Kim & Lee, 

2019; Kim & Kim, 2013; No, 2013; Yoo et al., 2015)를 

참고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격물리

치료에 대한 인식도,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 보유, 

원격물리치료를 통한 건강 증진, 원격물리치료를 통

한 원하는 치료 제공, 원격물리치료의 사용 편리성, 

원격물리치료의 이동 효율성, 의료비용 절감,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으로 총 9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 Version 22.0 프로그램

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의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의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tes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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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설문에 참가한 20대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99명으로 보건계열 전공자 83명, 비 보건계

열 전공자 116명이었다. 

먼저, 성별에서는 보건계열에서는 남자 35명

(42.2%), 여자 48명(57.8%), 비 보건계열에서는 남자 

67명(57.8%), 여자 49명(42.2%)으로 보건계열과 비 보

건계열에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보건계열 전공자에서 59

명(71.1%), 비 보건계열 전공자에서 57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직업은 

학생이 보건계열에서 60명(72.3%), 비 보건계열에서 

59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5). 친인척 중 물리치료 종사자는 보건계열에

서 없음 42명(50.6%)이었고 비 보건계열에서 없음 106

명(91.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물리치료 경험은 보건계열에서 있음이 63명

(75.9%), 비 보건계열에서 있음이 87명(75%)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주관적 건강 인식은 보건계열에서 보통 51

명(61.4%)과 비 보건계열에서 보통 71명(6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05). 만성질환은 없음이 보건계열에서 59명

(71.1%), 비 보건계열에서 83명(71.6%)으로 가장 많

았고, 흡연 경험은 없음이 보건계열 63명(75.9%), 비 

보건계열 70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원격물리치료 경험은 

보건계열에서 없음 81명(97.6%), 비 보건계열에서 

없음 114명(98.3%)으로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에

서 모두 원격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연구 대상자들의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

보건계열 전공자의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점수는 평균 3.71±0.85점이었으며, 비 보건

계열 전공자의 점수는 평균 3.49±0.89점으로 보건계

열 전공자가 0.22점 더 높았지만, 두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는 보건계열 2.64±1.2점, 비 보건계열 

1.71±0.83점으로 보건계열 전공자가 0.93점 더 높아 

두 군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원격

물리치료의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가에 관한 인식 

점수는 보건계열 3.06±0.90점, 비 보건계열 3.22±0.99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원격물리

치료가 건강에 이로울 것인가에 대한 인식 점수에서

는 보건계열 3.77±0.77점, 비 보건계열 3.50±0.89점으

로 보건계열 전공자가 0.27점 더 높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예상 

치료 만족도 점수에서는 보건계열 3.35±0.82점, 비 

보건계열 3.40±0.8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원

격물리치료의 이용이 편리할 것인가에 관한 점수에

서는 보건계열 3.80±0.92점, 비 보건계열 3.61±0.96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원 방문이 어

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보건계열 4.52±0.57점, 비 보건계열 4.22±0.89점으로 

보건계열이 0.3점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비용 절감에 관해서는 보건계열 

3.92±0.82점 비 보건계열 3.59±0.97점으로 보건계열

이 0.33점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안전성이 있을 것인

가에 대해서는 보건계열 3.04±0.88점, 비 보건계열 

2.99±0.93점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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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들의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원격 물리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계열 전공자와 비 

보건계열 전공자 모두 원격물리치료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계열에서는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가 증가할수록 β=0.19(p<0.05)만큼, 편리성에 대한 인

식이 좋을수록 β=0.23(p<0.05)만큼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 보건계열에서 

인식도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Characteristics

Majoring in Health

( )

Majoring in Non-Health

( )

Total

()  

Gender

Male 35(42.2) 67(57.8) 102(51.3)
4.71 0.03

Female 48(57.8) 49(42.2) 97(48.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3(3.6) 17(14.7) 20(10.1)

11.81 0.01

Attending university 59(71.1) 57(49.1) 116(58.3)

University graduation 20(24.1) 39(33.6) 59(29.6)

Attending graduate school 1(1.2) 3(2.6) 4(2)

Graduate school graduation 0(0) 0(0) 0(0)

Occupation

Office Job 15(18.1) 20(17.2) 35(17.6)

17.20 0.02

Production Job 0(0) 4(3.4) 4(2.0)

Sales, Service Job 0(0) 5(4.3) 5(2.5)

Self-Employment 0(0) 4(3.4) 4(2.0)

House Wife 0(0) 1(0.9) 1(0.5)

Student 60(72.3) 59(50.9) 119(59.8)

Soldier 4(4.8) 9(7.8) 13(6.5)

Etc. 4(4.8) 14(12.1) 18(9.0)

Physical therapy experience

Yes 63(75.9) 87(75) 150(75.4)
0.02 0.88

No 20(24.1) 29(25) 49(24.6)

Physical therapist among relatives

Yes 41(49.4) 10(8.6) 51(25.6)
42.21 0.00

No 42(50.6) 106(91.4) 148(74.4)

subjective health awareness

Good 22(26.5) 31(26.7) 53(26.6)
0.0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majoring in health and non-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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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건계열에서는 원격물리치료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β

=0.19(p<0.05)만큼, 예상치료 만족도가 좋을수록 β

=0.33(p<0.01)만큼, 병원 방문 해소에 대한 인식이 좋

을수록 β=0.17(p<0.05)만큼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계열에

서 지식과 기술, 예상치료 만족도, 병원 방문 해소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보건계열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F=9.39, p<0.01), 모형설명력은 50%였다. 비 보건

계열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94, p<0.01), 모형설명력은 54%였다(Table 3).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대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 전공

자를 대상으로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보건계열의 경우 비 보건계열

보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친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비 보건계열 전공

자의 일반적 특성,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및 

두 그룹 간의 차이, 원격물리치료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20대의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 연령층에 맞는 예상 

수요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Variables
Majoring in Health Majoring in Non-Health

 
Mean±SD Mean±SD

Necessity
3.71

±0.85

3.49

±0.89
1.75 0.08

Awareness
2.64

±1.22

1.71

±0.83
6.45 0.00

Knowledge & Skills
3.06

±0.90

3.22

±0.99
-1.20 0.23

Health Improvement
3.77

±0.77

3.50

±0.89
2.24 0.03

Expected treatment satisfaction
3.35

±0.82

3.40

±0.85
-0.04 0.70

Convenience
3.80

±0.92

3.61

±0.96
1.35 0.18

Resolving restrictions on hospital visits
4.52

±0.57

4.22

±0.89
2.74 0.01

Cost reduction
3.92

±0.82

3.59

±0.97
2.46 0.02

Information protection
3.04

±0.88

2.99

±0.93
0.34 0.73

Awareness :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Knowledge & Skills :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 보유

Health Improvement : 원격물리치료를 통한 건강증진

Expected treatment satisfaction : 원격물리치료를 통한 원하는 치료제공

Convenience : 원격물리치료의 사용 편리성

Resolving restrictions on hospital visits : 원격물리치료의 이동효율성

Cost reduction : 의료비용 절감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Table 2. Basic perceptions of tele-physical therapy in people majoring in health and non-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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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장기화로 인해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회가 조성되어 현 정부는 다시 원격의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Lee, 2020). COVID-19

로 인해 건강 관리 기관에서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 

제공자들이 감염 위험을 막고 환자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현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APTA, 202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격재활 혹은 원격물리치

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물리치료의 구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Lee & Kim, 2020). 이와 같은 본격적인 

원격물리치료 도입에 앞서 모바일 환경과 첨단 기술

에 밀접하여 원격물리치료와 직면할 20대의 원격물리

치료에 관한 연구 조사와 진행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보

건계열의 성비는 여자가 57.8%로 남자보다 많았고, 

비 보건계열은 남자가 57.8%로 많아 다른 성비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남성 비율

은 2020년 기준 5.1%(10,965명)로, 보건계열의 성비 

불균형의 영향으로 생각 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최종 학력은 두 군 모두 대학교 재학이 

보건계열 71.1%, 비 보건계열이 4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보건계열에서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전업주부’에서 계열 특성상 

0명으로 나타나 비 보건계열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 두 군 모두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치료 경험 유무에서는 보건계열 75.9%, 비 보건계열 

75%가 ‘경험이 있다’라고 나타났다.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들 간의 물리치료 인식도 차이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 물리치료 경험 유무에 대해 ‘예’ 

66.2%, ‘아니오’ 33.8%로 ‘경험이 있다’가 두 군 모두 

더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군 간 차이는 없는 것과 

Variables
Majoring in Health Majoring in Non-Health 

Awareness 0.14 0.19 0.05 -0.05 -0.04 0.53

Knowledge & Skills 0.14 0.15 0.09 0.17 0.19 0.02

Health Improvement 0.39 0.35 0.00 0.32 0.32 0.00

Expected treatment 

satisfaction
0.19 0.18 0.11 0.34 0.33 0.00

Convenience 0.21 0.23 0.03 0.04 0.05 0.58

Resolving restrictions 

on hospital visits
-0.10 -0.07 0.48 0.17 0.17 0.04

Cost reduction -0.67 -0.64 0.51 -0.04 -0.05 0.58

Information protection -0.02 -0.02 0.82 -0.02 -0.02 0.79


  

   


  

   

Awareness :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Knowledge & Skills :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 보유

Health Improvement : 원격물리치료를 통한 건강증진

Expected treatment satisfaction : 원격물리치료를 통한 원하는 치료제공

Convenience : 원격물리치료의 사용 편리성

Resolving restrictions on hospital visits : 원격물리치료의 이동효율성

Cost reduction : 의료비용 절감

Information protection :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Table 3. Effects of people majoring in health and non-health on the need for tele-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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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를 보였다(Yang et al., 2012). 주관적 건강 

인식에 있어서는 ‘좋음’과 ‘보통’이 보건계열 87.9%, 

비 보건계열 87.9%로 ‘나쁨’보다 많은 비중을 나타내

었다.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20대

에서 71.2%가 ‘좋음’, 28.8%가 ‘나쁨’으로 응답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Lee et al., 2022). 흡연 경험은 

두 군 모두 ‘없음’, ‘현재 흡연’, ‘과거 경험 있음’ 순으

로 많았다. 보건계열 학생과 비 보건계열 학생 간의 

하루 평균 흡연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논문

과 유사한 결과이다(Lee & Kim, 2014). 원격물리치료

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는 ‘없다’가 두 군 모두 ‘있다’의 

2명을 제외한 대부분으로 나타나 두 군 모두 97% 이상

이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건강 서비스에 IT의 개념을 결합하여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등의 의료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쉽

게 파악하여 각종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

로 이용하는 U-헬스 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법

적 규제와 홍보 및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 일반인

의 인식도가 낮고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이용 경험

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U-헬스 

시스템과 유사하게 원격물리치료 또한 법적 규제의 

영향과 홍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원격물리치료

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보건계열 3.71, 비 보건

계열 3.49로 3점 이상의 평균으로 호의적 인식의 경향

을 보였다. 인식도에 대한 평균은 보건계열 2.64, 비 

보건계열 1.71로 보건계열의 점수가 비 보건계열보다 

높았지만, 두 군 모두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로 나타났

다.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

식도를 조사한 선행논문에서는 58%가 원격물리치료

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었지만, 55%가 원격물

리치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며, 56.7%가 환자

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Park et al., 2021).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의 

전공자 모두 원격물리치료에 대해 인식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필요성 부분에서는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건계열에서 인식도와 필요

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비 보건계열보다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인공지능 원격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간

호를 전공하는 학생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결과와 유사하고(Kim & Kim, 

2019), 이는 보건계열에서 비 보건계열보다 의료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고(Park & Lee, 

2008), IT 기술 및 디지털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인 

20대 보건계열 종사자들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에 따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

르게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과 병

원 방문 제한 해소, 비용 절감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건

계열의 평균이 비 보건계열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

았다.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해당하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간호

사나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

인 대상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Lim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들에 대한 보건계열 전공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영

향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COVID-19로 인한 감염위험

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병원 방문에 제한이 발생하여

(Lee et al.,. 2020) 원격물리치료의 적용이 직접 방문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계열 전공자와 비 보건계열 전공자의 원격물

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보건계열에서는 원격물리치료에 대

한 인식도, 원격물리치료가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인식,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Korea Consumer 

Agency(2002)가 발표한 병원 서비스 이용자 불만 사항 

조사에 의하면 병원 예약 후 치료 대기가 되어 바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59.8%이며, 평균 

대기시간은 예약자는 34.5분, 당일 방문자는 57.6분으

로 나타나 대면 진료의 절차와 대기시간으로 인해 환

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환자가 원격물리치료를 이용할 때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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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영향을 주는 결과와 관련되며, 치료과정의 편리

성에 대해 원격물리치료가 대면 물리치료보다 더 높

은 편의를 줄 것을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원격물리치

료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 보건계열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가 가

능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원격물리치료가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인식, 원하

는 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방문 제한 해소에 

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정간호사업 기반의 원격의

료에 관한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병원 방문 

시간 감소 측면에서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Cho & Lee, 2017). 국내 원격의료 현황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확고한 제도정착

이 부족하여 한계점이 있으며 기술 및 운영상의 문제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Jeon, 2014). 우리나라 원

격물리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현황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기술적인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에서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식은 원

격물리치료가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는 두 계열 모두 원격물리치료의 치료만족도에 대

한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격

물리치료 시행과 대면물리치료 시행의 환자 만족도에 

대해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 ‘치료 목표 성취’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Erica et 

al., 2020). 원격물리치료를 경험한 실험군에서 치료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

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원격 물리치료의 치료 만족도

가 원격물리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보건계열 전공자와 

비 보건계열 전공자의 표본을 맞추기가 어려웠으며, 

성별의 비율이 불균형하였다. 추후 이루어질 연구에

서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군별 균등한 성별의 표본

을 추출하여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표본

들의 직업에서는 학생에 해당하는 표본이 많이 수집

되고 근무자들의 표본이 적어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표본을 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

라의 원격의료 및 원격물리치료와 관련된 제도정착이 

부족하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

해 원격물리치료의 경험자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원격물리치료 경험자는 전체 

대상자 199명 중의 4명으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대부

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원격물리치료 무경험자였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20대 보건

계열과 비 보건계열에서의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보건계열 전공자는 인식도, 

건강증진, 편리성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고, 비 보건계열 전공자는 지식과 기술, 건강증진, 

병원 방문 제한 해소가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영

향을 미쳤다.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 확대와 현 상황에 따른 수

요 증가에 맞추어 제도 확립 및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20대 

보건계열과 비 보건계열 전공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원격물리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보건계열에서는 원격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인식, 편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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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비 보건계열에서는 원격물리치료의 

지식과 기술 보유에 대한 인식,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는 인식, 원하는 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원격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이에 반영하여 2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원격물리치

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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